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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로 초미세먼지 저감

- 요소수 분사장치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 사전에 차단 - 

□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

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’을 내년 1월 

1일부터 시행한다.

○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(NOx) 검사와

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

내용으로 한다.

□ 먼저,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

질소산화물 검사를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한다.

○ 이번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

불법으로 조작*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.

* 차량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수와 질소산화물의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와

질소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(SCR, Selective

Catalytic Reduction)를 조작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프로그램

○ 이에 따라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

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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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또한,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

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감지기(센서), 요소수

분사장치* 등의 작동 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되어 대형 화물차 

소유자들이 선택적환원촉매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

하려는 시도**들이 차단될 예정이다.

* 질소산화물 센서에서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확인한 후 요소수 분사장치

작동으로 요소수를 분사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함

** 최근 전자제어장치 노트북 연결‧조작한 정비업자 3명, 화물차주 110명

불구속(’22.10.31)

○ 아울러 수도권(인천 옹진군 제외)에만 적용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

검사를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*으로 확대된다.
* 수도권, 중부권, 남부권,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·광역시 및 69개 시군

□ 또한, 이번 개정안에는 매연저감장치(DPF)가 부착된 대형 경유차(2016년

9월 1일 이후 제작)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

강화된다.

○ 이번 강화조치로 대형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

기준은 종전의 20%에서 10%로 강화*하게 되었다.

* 대기관리권역(정밀검사)은 종전 15%에서 8%로 강화

□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

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

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”이라며, “특히, 지난해 요소수 

수급불균형 사태 이후,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조작 

행위들이 차단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붙임  운행차 검사제도 주요 개정내용. 끝.

     

http://www.koera.kr


- 3 -

붙임   운행차 검사제도 주요 개정내용

□ 추진배경 

○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*에 대한 후속조치로 운행 

경유차의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

     * ’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‘(’19.9~‘20.3)로 배출가스 부적정 검사제도 지적 등

○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선택적환원촉매장치(SCR)* 정상작동 

여부 검사 근거 마련 등 경유차 검사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

     * SCR(Selective Cataiytic Reduction) : 요소수를 분사,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(O2)+질소(N2) 전환(NOX 저감)

□ 주요 개정내용

<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확대 등 >

○ 배출가스 검사항목(부품‧장치의 작동상태 확인)에 SCR 관련 센서 추가

○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검사를 現 중소형 →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고,

現 수도권 적용 → ‘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 확대

    * 실차시험 결과, 국내 운행 대형차 질소산화물 500~600ppm 수준 VS 중국 NOx 900ppm 기준 적용

< 운행 경유차 매연 검사기준․방법 개선 >

○ DPF 성능유지 검사기준(매연 10% 이하)*을 現중소형에서대형 경유차까지 확대

    * ’16.9.1. 이후 제작 차량 매연 기준 : 정기 10% 이하, 정밀 8% 이하 VS 美 캘리포니아주 5% 적용

○ ’93년부터 일부 과급기*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% 완화기준 삭제

    * Turbo charger : 압축공기를 연소실에 미리 공급, 연료 효율 및 출력 ↑, 그러나 일시적인 공기 

흐름 방해로 인해 매연이 더 많이 발생하여 5% 완화 → 현재 기술 발달로 성능 개선되어 불필요


